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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body weight and body image perception on body image
satisfaction of female junior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We further examined if body image satisfaction was
related to obesity stress, weight control attitudes. From the 327 students surveyed, 6.1% were overweight and 38.8
% of subjects were underweight. Over half of the subjects (54.4%) considered themselves to be more fat than their
actual body shape. This manifested itself in low body satisfaction. Subjects less satisfied with their body shape
suffered from high stress about obesity, were much more interested in weight control programs, and h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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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청소년기는급격한신체적성장과함께자신의외모와체

형에대한관심이증가되면서새로운신체상(body image)을

형성하는시기이다. 신체상(body image)이란자신의외모와

신체에대한자신의주관적관점과감정을의미하며, 주관적

인 면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의 외모나 신체에 대한

객관적인평가와많이차이가날수있다(김준기, 2002).

청소년들은 외모에 대해 관심이 많을 뿐 아니라, 과도한

외모 중심의 사회 분위기와 날씬함을 미의 기준으로 제시하

는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자신의 체형을 잘못 인식하는 경우

가 많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마른체형에 대한 선호로 정상

체중이나 저체중인 경우에도 자신을 살찐 체형으로 잘못 인

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김규민, 2000; 김성희, 1998;

김은아, 2005; 김은정, 2004; 나수진, 손세진, 이지은, 김정

현, 정인경, 2008; 노희경, 2000; 류호경, 1997; 배윤정, 김성

태, 성봉주, 2004; 정인경, 2006). 살이 찌는 것을 두려워하

고날씬한체형을추구하는일부청소년들은마를수록더아

름답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자신의 체형을 왜곡하여 인

식함으로써자신의체중이나외모에대해불만을갖게되고,

자신의실제체형에불만족하게되면서절식이나단식등부

적절한방법으로체중조절을시도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청소년기에는신체적성장과발달이일어나는시기로, 이

시기에충분한영양소를섭취해야한다. 그러나마른체형에

대한 선호와 자신의 체형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청소년의

경우, 절식, 단식및감식등부적절한방법으로체중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는 영양부족으로 인한 골다공증, 어지러움

증, 의욕상실 등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다. 또한, 자신의 체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정상적인 식사

에 대한 극단적 거부 또는 폭식과 이로 인한 체중 증가를 막

기 위한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식이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만성적인다이어트는거식증, 폭식증등의식이장애

로 인한 정신적 건강까지 손상시키게 된다(김영신, 공성숙,

2004; 류호경, 윤진숙, 박동연, 1999; 박종성, 이한용, 1997;

배윤정외, 2004; 안홍석, 배현숙, 2004; 유선영, 송윤주, 정

효지, 백희영, 2004; 이요원, 2000). 정신적손상을초래하게

될 경우, 청소년들이 자아개념을 획득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미치게된다.

청소년기의 신체상은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지위를 획득

하며 원만한 인관관계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지

나치게 부정적인 신체상이 형성되어 자신의 체형에 대한 만

족도가낮은청소년들은불안감과자신감의결여, 자아존중

감의상실등정신적인손상과함께사회활동이위축되고부

정적인 태도 등 심리적·사회적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이렇듯체형에대한만족도는특히청소년의신체

적·정신적건강상태에매우큰영향을미칠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형 만족도와 관련한 연구들은 일부

초등학생 및 여대생,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고

(박은희, 2008; 박종희, 류숙희, 2004; 조윤주, 2003; 조윤

주, 이정란, 200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체형 만족도 및

이와 관련된 비만스트레스, 체중조절, 식이장애 등에 대한

연구는미흡한실정이다. 또한, 청소년기에확립된신체상이

성인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소년기에 올바른

신체상을 형성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등 교육

과정에서 실제 자신의 체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체중조절, 스트레스, 식

행동관리를위한내용이거의다루어지지않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여자중학생을대상으로체형인식,

체형 만족도, 비만스트레스, 식이장애 실태를 파악하고, 체

형인식의 왜곡이 체형 만족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기 위해 체형인식과 체형 만족도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체형 만족도에 따른 비만 스트레스

및체중조절태도, 식이장애정도에차이가있는지를파악하

여 신체상 왜곡과 체형 불만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제기함으

로써 청소년기 식생활 및 영양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연구는2005년 8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서울지역

6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

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선행연구 (김진숙 2005; 안혜윤,

experience in weight control attempts. Among the subjects with low body image satisfaction, 25.7 % of them had
eating disorder. It is our suggestion that school curriculum should include proper nutritional programmes to help
students correctly recognize their body shape and to maintain healthy weight.

주제어(Key Words) :체형만족도(body image satisfaction), 비만스트레스(obesity stress), 체중조절(weight
control), 식이장애(eating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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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정윤경, 2003; 조선진, 1997; 조지숙, 1992; 한인경,

2004)를 참고로 작성하였고, 예비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 적

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총 36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회수율 90.8%)하였고, 회수가 되지 않았거나 응답이

불충분한 30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327부의 설문지를 최

종분석자료로사용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조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일반사항, 체형인식 및 만

족도, 비만스트레스, 체중조절태도, 식이장애 정도 등을 알

아보기위한문항으로구성되었다.

1) 일반사항

일반사항으로는연령, 학년, 자신의실제신장과체중, 그

리고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장과 체중을 자가 기록

방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작성된 체중과 신장을 기준으

로 실제 체질량지수(BMI, kg/m2)와 이상형 체질량지수

(iBMI, kg/m2)를계산하였으며, 체중군을BMI에따라저체

중군(BMI < 18.5), 정상체중군(18.5 ≤ BMI 〈 23), 과체중군

(23 ≤BMI)으로분류하였다(WHO, Asia-Pacific criteria,

2004).

2) 체형인식왜곡실태

조사대상자의 실제 체형과 주관적 체형인식 왜곡 실태를

비교하여체형인식왜곡정도를분류하였다. 실제체형에비

해 마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과소평가군(underesti-

mate), 실제 체형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으면 정상인식군

(normal), 실제체형에비해살찐것으로인식하고있으면과

대평가군(overestimate)으로분류하였다. 예를들면BMI가

정상체중군에 속하는 대상자가 자신의 체형을 살찐 것으로

인식하고있으면과대평가군으로분류한것과같다. 그다음

으로 체형인식 왜곡 정도에 따른 체형 만족도를 비교분석하

였다.

3) 체형만족도

체형 만족도는 조지숙(1992)과 정윤경(2003)이 사용했던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2문항으로 4점 Likert 척

도를사용하여총48점이되도록구성되었다. ‘매우그렇다’

4점, ‘조금그렇다’3점, ‘별로그렇지않다’2점, ‘전혀그렇

지않다’를 1점으로하여측정하였고, 총점이높을수록체형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체형 만족도의 총점을 상위

25%(높음), 중위 50%(보통), 하위 25%(낮음)으로 분류하여

비만 스트레스, 체중조절 태도, 식이장애 정도, 식이장애 분

포등을비교분석하였다.

4) 비만스트레스

비만스트레스는조선진(1997)이사용했던도구를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총 11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총 55점이 되도록 구성되었다. ‘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

다’1점으로 계산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비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높음을의미한다.

5) 체중조절태도

체중조절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

체중조절에 관심을 갖게 된 주된 동기, 체중감량 시도 여부

등을조사하였다.

6) 식이장애

식이장애정도는EAT-26(The Eating Attitudes Test-26

; Garner, Olmsted, Bohr, & Grafinkle, 1982)을사용하여

조사하였다. EAT-26은 식이장애 정도를 판정하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도구로 1998년 미국의 National Eating

Disorder Screening Program에사용되었으며, 살찌는음식

을 피하고 날씬한 체형에 몰두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Dieting’을묻는 13문항, 폭식증및음식에대해집착을보

이는것과관련이있는‘Bulimia and Food preoccupation’

을묻는6문항, 식이통제와관련된‘Oral control’을묻는7

문항등총26문항으로구성되었다. 각문항은6점Likert 척

도를 사용하여 총 78점이 되도록 하였다. ‘항상 그렇다

(always)’는3점, ‘대부분그렇다(usually)’는2점, ‘자주그

렇다(often)’은 1점, ‘가끔그렇다(sometimes)’, ‘거의아니

다(rarely)’, ‘전혀아니다(never)’는0점으로, 점수가높을수

록식이장애가심한정도임을의미하며, 총점이20점이상인

경우 식이장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식이장애군으로 분

류하였다.

3. 자료처리

조사된자료는SAS(ver.9.1 SAS Institute Inc, Cary, N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체질량지수에 의한 체중

군 분포 및 체형인식, 체형인식 왜곡 실태, 체중조절 실태,

식이장애군분포는빈도와백분율로나타내었으며, 신장, 체

중, BMI, 체형만족도, 비만스트레스, EAT-26(식이장애) 점

수는평균과표준편차로나타내었다.

실제체형과 주관적 체형인식과의 차이(체형인식 왜곡 실

태) 및체형만족도에따른체중조절태도, 체형만족도에따

른식이장애분포는 chi-square test를이용하여그차이를

검증하였다. 체형인식왜곡실태에따른체형만족도와체형

만족도 별 비만스트레스, 식이장애 정도는 ANOVA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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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차이를검증하였으며, 사후분석으로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이용하여유의성을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및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은Table 1과같다. 본조사대

상자의 평균 연령은 13.6세였고,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1

학년이39.8%, 2학년이26.3%, 3학년이33.9%였다.

조사대상자의평균신장과체중은각각159.1cm, 48.9kg

으로, 한국인영양섭취기준(2005, p. 12)에제시된12∼14세

체위기준치인155cm, 46.5kg에비해다소컸다. 그리고조

사 대상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장과 체중은 167.0cm,

48.1kg으로 나타나, 더 큰 신장과 적은 체중을 희망하는 것

으로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 체질량지수는 19.3kg/m2 이었으며,

대한비만학회(2000) 및WHO(2004)가아시아인을대상으로

제시한기준으로평가하였을때정상범위에속하였다. 그러

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질량 지수는 17.2kg/m2 로 정상

체중범주인 18.5kg/m2 보다낮아본조사대상자들은마른

체형을 이상적인 체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

정(2004)과 하복자(2002)의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여학생들

은평균보다약간마른체형을가장아름답고바람직한체형

으로인식하고있다고하였다. 따라서우리나라여자청소년

들은마른체형을이상적인체형으로인식하며, 더선호하는

것으로보인다.

BMI에따라체중군분포를살펴본결과, 정상체중군에속

한학생이 54.7%로가장많았고, 저체중군에속하는학생은

39.1%, 과체중군의 비율은 6.1%로 저체중군에 속하는 학생

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다른연구결과에서도우리나라여

자 청소년들의 저체중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김영신외, 2004; 김은정, 2004; 노희경, 2000; 허혜경,

박소미, 김기연, 송희영, 전은표, 2004). 따라서체형에대해

관심이높은여자청소년들의저체중에대한상태파악과함

께, 저체중인여자청소년을대상으로건강증진을위한영양

지도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2. 체형 만족도

1) 실제 체형 및 주관적 체형인식에 따른 체형 만족도

비교

체형만족도란체중과체형에관련된특정한상황에서체

형에대한염려나비만한느낌(feeling fat)으로인해나타나

는 자신의 체형에 대한 만족도로 정의 할 수 있다(노영경,

2005). 체형만족도는실제체중에의해가장많은영향을받

으며, 그 외에도 체형에 대해 불만족을 가져오는 스트레스

요인들 즉,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나 매스컴,

주관적인체형인식등에의해서도큰영향을받는다(류호경

외, 1999; 송홍지외, 1999). 이에본연구에서는조사대상자

의 실제 체중군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체형이 체형 만족도

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하여조사하였고, 그결과는

Table 2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체형 만족도 점수는 총

연령1) 13.6±1.0

1 130(39.8)
학년2) 2 86(26.3)

3 111(33.9)

신장 (cm)1) 159.1 ± 5.9

체중 (kg)1) 48.9 ± 7.8

BMI (kg/m2)1) 19.3 ± 2.6

이상형 신장 (cm)1) 167.0 ± 5.0

이상형 체중 (kg)1) 48.1 ± 5.3

이상형 BMI (kg/m2)1) 17.2 ± 1.6

BMI에 의한
저체중 128(39.1)

체중군 분포2,3) 정상체중 179(54.7)
과체중 20(  6.1)

1) 평균 ± 표준편차
2) 빈도(백분율)
3) 저체중 : BMI < 18.5, 정상체중 : 18.5 ≤ BMI < 23, 

과체중 : 23 ≤ BMI

Table 1. 일반사항

실제 체중군 분포 주관적 체형인식
전체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마른체형 보통체형 살찐체형 (n = 327)
(n = 128) (n = 179) (n = 20) (n = 65) (n = 123) (n = 139)

체형 만족도
29.0±5.3a 26.7±5.6b 24.0±5.9c 31.2±5.0a 28.4±4.7b 24.8±5.5c 27.4±5.7점수(총 48점)

주주.. 모든 값은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음
주주.. 다른 아래첨자가 나타내는 평균은 실제 체중군 및 주관적 체형인식에 따른 각 세군의 체형 만족도 점수 차이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검증결과 p < .0001에서 각각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Table 2. 실제 체중군 분포와 주관적 체형인식에 따른 체형 만족도 비교



여자 중학생들의 체형 만족도에 따른 비만 스트레스, 체중 조절 태도, 식이장애 정도 비교 5

- 53 -

점 48점 중 27.4점으로 중간 이상을 나타냈다. 실제 체중군

분포에 따른 체형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저체중군의 체형

만족도 점수는 29.0점, 정상체중군은 26.7점, 과체중군은

24.0점으로 나타나, 정상체중군에 비해 저체중군의 만족도

가 더 높았으며, 과체중군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p <

.0001). 백경신(2001)과이정희(2007)의연구에서도저체중군

여학생들의체형만족도가가장높게나타나본연구와일치

하는결과를보여주었다.

이러한 체형 만족도는 실제 체형보다는 주관적으로 인식

하는체형에의해서도영향을받을것으로여겨져주관적체

형인식에따른체형만족도를비교해보았다. 그결과자신의

체형을 마른 체형으로 인식하는 군의 체형 만족도 점수는

31.2점, 자신을 보통 체형으로 인식하는 군은 28.4점, 살찐

체형으로 인식하는 군은 24.8점으로 나타나, 자신의 체형을

마른체형으로인식하는군의체형만족도점수가가장높았

으며, 살찐 체형군의 체형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았다(p <

.0001). 이를통해실제체형보다는자신이주관적으로인식

하는 체형이 체형 만족도와 많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자신을 마른체형으로 인식하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마른 체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

었다.

2) 체형인식왜곡정도에따른체형만족도비교

실제체중군과주관적체형인식과의일치여부를조사하

여체형왜곡실태를파악한결과는Table 3과같다. 조사대

상자의 37.6%가 자신이 보통 체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

며, 19.9%는마른체형, 42.5%는살찐체형으로인식하고있

었다. 실제로 과체중군인 여학생은 6.1%인데 반해, 자신을

살찐체형이라인식하는경우가42.5%로나타나, 실제로저

체중이거나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살찐 체형

으로 왜곡하여 인식하는 정도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었

다. 체중군 따라 체형인식 왜곡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정상

체중군의35.8%만이자신의체형을표준체형이라고올바르

게인식하고있었으며, 2.8%는마른체형으로, 61.5%는살찐

체형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저체중군의 경우 46.9%는

자신의 체형을 마른 체형으로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저체중군 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형을 표준 체형으로 인

식하고있는비율은43.8%, 살찐체형으로인식하는학생들

도 9.4%나 되었다. 자신의 체형을 실제 체중군보다 마른 체

형으로인식하고있는과소평가군(under-estimate)의비율

은2.5%, 자신의체형을올바르게인식하고있는정상인식군

(normal)의 비율은 43.1%, 자신의 체형을 실제 체중군보다

살찐체형으로인식하고있는과대평가군(over-estimate)의

비율은 54.4%로나타나, 많은학생들이자신의체형을과대

평가하고있었고, 과소평가하는비율은매우낮은것으로나

타났다. 다른 연구에서도 저체중이거나 정상체중 임에도 불

구하고 스스로를 살찐 체형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

아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김영신 외,

2004; 김지은, 2008; 남궁미자, 2003; 하복자, 2002). 이러한

신체상 왜곡은 마른체형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자

청소년들이 실제 자신의 체형보다 더 마른체형을 선호하기

때문에나타난것이라고생각된다.

또한, 체형인식 왜곡정도에 따른 체형 만족도에 차이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체형 만족도 점수는 과소평가 군이

28.0점, 정상인식군이29.6점, 과대평가군이25.8점으로나

타나, 자신의체형을과대평가하는군이자신의체형을정상

으로 인식하는 군에 비해 체형 만족도 점수가 더 낮았다(p <

.0001). 이러한결과는마른체형을이상적으로생각하고있

는여자청소년들이자신의체형을실제체형보다살찐체형

으로 잘못 인식하여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것이라생각된다. 신체상(body image) 왜곡은신체의

외형적인 부분에 관심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체형

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므로써 체형 만족

도를 낮춘다. 자신의 체형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자존감

이낮아자신감이결여되고, 열등감, 강박증, 우울, 편집증에

도 취약하며,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갖게 되어 정서적 불안,

소극적성격등의원인으로작용한다고알려져있다(노영경,

2005). 따라서 청소년기에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 긍정적인

주관적
실제체형

전체
체형인식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n = 327)

(n = 128) (n = 179) (n = 20)

마른 체형 60(46.9) 5(2.8) 0(0.0) 65(19.9)

보통 체형 56(43.8) 64(35.8) 3(15.0) 123(37.6)

살찐 체형 12(9.4) 110(61.5) 17(85.0) 139(42.5)

주주.. 모든 값은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음
과소평가군 (2.5%)          정상인식군(43.1%) 
과대평가군(54.4%)

Table 3. 체형인식 왜곡 실태

체형인식 왜곡정도
전체

과소평가 정상인식 과대평가 (n = 327)
(n = 8) (n = 141) (n = 178)

체형만족도
점수 28.0±5.7ab 29.6±5.5a 25.8±5.2b 27.4±5.7

(총 48점)

주주.. 모든 값은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음
주주.. 다른 아래첨자가 나타내는 평균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검증결과 p < .0001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
가 있음을 의미함

Table 4. 체형인식 왜곡정도에 따른 체형 만족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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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감 형성을 위해서는 자신의 체형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에게 정상체형에 대한 판

단 기준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선행되어 자신의

체형을올바르게인식할수있도록하여야하겠다.

3. 체형 만족도에 따른 비만 스트레스

조사 대상자의 체형 만족도에 따른 비만스트레스 점수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조사 대상자의 비만 스트레스 점수

는총55점중 27.8점으로나타났다. 체형만족도에따라비

만 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 체형 만족도가 낮은 군의 비만

스트레스 점수는 38.1점이었고, 체형 만족도가 보통인 군은

26.4점, 체형만족도가높은군은20.5점으로체형만족도가

높을수록비만스트레스가적은것으로나타났다(p < .0001).

이러한결과는여자청소년들의경우마른체형을가장아름

다운체형으로잘못인식하여, 자신의실제체중이정상임에

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비만하게 느끼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결과로자신의체형에대해만족하지못하

게 되면 체형 만족도가 낮아지고, 이러한 체형 불만족이 비

만스트레스에영향을미침을알수있었다.

여러 연구들(박경희, 1997; 이현주, 1992; 임영옥, 2002;

조선진, 1997)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비만 스트레스는 식습

관, 운동, 생활습관에영향을미치며, 2차적인질병까지유발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이 비만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비만을 우려하여 식습관이 불량해 질 수 있으며, 강박

증, 대인 예민성, 우울증의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

러므로체형만족정도는청소년들의신체적인건강뿐아니

라정신적인건강에도커다란영향을미칠것으로생각되며,

청소년기의올바른식습관형성및정신건강유지를위해비

만으로인한스트레스를해소할수있는적극적인방법이모

색되어져야할것으로사료된다.

4. 체형 만족도에 따른 체중조절 태도

최근 날씬한 체형을 선호하여 정상체형인 사람들조차 무

분별한 체중 조절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날씬한체형을원하는젊은여성들에게많이나타나고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체형만족도에따른체중조절태도의

차이를살펴보았으며, 그결과는Table 6과같다. 조사대상

자의 77.2%가 체중 조절에 관심이많다고 응답하였으며, 관

심이없다고응답한학생은8.3%로나타나, 체중조절에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인영(2003)과 서지

은(2001)의연구에서도여자중학생의60∼70% 정도가체중

조절에 관심이 있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체형 만족도에 따른 체중조절 관심정도를 살펴

보면, 체형 만족도가 낮은 군의 94.5%, 보통인 군의 76.1%,

높은군의62.0%가체중조절에관심이있는것으로나타나,

체형 만족도
전체

낮음 보통 높음
(n = 327)

x2

(n = 73) (n = 181) (n = 73)

체중조절
많음 69(94.5) 137(76.1) 44(62.0) 250(77.2)

관심정도
보통 2(2.7) 29(15.9) 16(22.5) 47(14.5) 22.62**
없음 2(2.7) 14(7.8) 11(15.5) 27(8.3)

체중조절에
메스컴의 영향 4(5.6) 17(9.7) 7(10.5) 28(8.9)

관심을
주변권유 13(18.1) 24(13.6) 5(7.5) 42(13.3)

갖게 된
건강을 위해서 10(13.9) 23(13.1) 20(29.9) 53(16.8) 16.28**

주된 동기
표준체형 유지를 위해서 36(50.0) 100(56.8) 30(44.8) 166(52.7)

기타 9(12.5) 12(6.8) 5(7.5) 26(8.3)

지난 1년간 있음 36(50.0) 57(32.2) 20(28.2) 113(35.3)
9.13**체중감량 시도여부 없음 36(50.0) 120(67.8) 51(71.8) 207(64.7)

주주.. 모든 값은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음
주주.. 각 항목의 유의성 검정은 chi-square test로 실시하였음
**p < .01. 

Table 6. 체형 만족도에 따른 체중조절 태도 비교

체형만족도
전체

낮음 보통 높음 (n = 327)
(n = 71) (n = 181) (n = 73)

비만 스트
레스 점수 38.1±10.0a 26.4±9.1b 20.5±10.2c 27.8±11.3
(총 55점)

주주.. 모든 값은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음
주주.. 다른 아래첨자가 나타내는 평균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검증결과 p < .0001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
가 있음을 의미함

Table 5. 체형 만족도에 따른 비만 스트레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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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만족도가낮은군에서체중조절에‘관심이많다’고응

답한비율이가장높았다.

체중 조절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로는‘표준 체형을 유지

하기위해서’(52.7%)라고응답한학생이가장많았으며, ‘건

강을 위해서’, ‘주변 권유’, ‘매스컴의 영향’순으로 나타났

다. 다른 연구에서도 체중 조절에 관심을 갖게 된 주된 동기

로는‘전체적으로 뚱뚱하다고 생각하여 표준 체형을 유지하

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비

슷하였다(강희원, 이상선, 2006; 홍지연, 2002). 이는청소년

들이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주변의 권유보다는 스스로

표준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 체중 조절에 관심을 갖게 된 것

이라 생각된다. 체중 조절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를 체형 만

족도에 따라 비교해 보면, 체형 만족도가 낮은 군, 보통인

군, 높은군모두‘표준체형유지’를위해서체중조절에관

심을 갖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체형 만족

도가높은군은‘건강을위해서’라는응답이다른군에비해

높은 반면, 체형 만족도가 낮은 군은‘주변 권유’에 의해 체

중 조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군에

비해높았다.

체중조절경험실태를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35.3%가

지난 1년간 체중 감량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조사대상자중과체중군에속하는학생이 6.1% 임

에도 불구하고, 35.1%의 대상자가 체중 감량을 시도 했다고

하여체중감량이필요없는학생까지도무리하게체중조절

을시도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체중조절경험여부를체

형 만족도 별로 비교해보면, 체형 만족도가 높은 군의

28.2%, 보통인군의32.2%, 낮은군의50.0%가체중감량경

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자신의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군에서체중감량을시도해본경험의비율이더높게나타났

다. 이는 실제 자신의 체형을 왜곡하여 인식하는 경우 자신

의 체형에 불만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체형 만족도가 낮아

져체중조절을시도했음을의미한다. 그러므로자신의체형

에대한올바른인식과체중조절에대한올바른가치관을형

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무분별한 체중조절 행위

를예방하고식이조절과운동을병행한올바른체중조절태

도를위한교육이필요하겠다.

5. 체형 만족도에 따른 식이장애 정도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 체형

만족도가 여자 청소년들의 식이장애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체형 만족도에 따른 식이장애 정

도조사결과는Table 7에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식이장

애 점수는 총점 78점 중 10.5점으로 나타났다. 체형 만족도

에 따라 식이장애 점수를 비교해본 결과, 체형 만족도가 낮

은군의총점은14.8점, 보통인군은8.5점, 높은군은11.3점

으로체형만족도가낮은군의식이장애정도가가장높았다

(p < .0001). 여고생을대상으로한다른연구에서도체형만

족도가 낮은 군의 식이장애 정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

과와비슷한양상을보여주었다(류호경, 윤진숙, 1998). 식이

장애 점수는 살찌는 음식을 피하고 날씬한 체형에 몰두하는

것과관련이있는Dieting, 폭식증및음식에대해집착을보

이는것과관련이있는Bulimia and Food preoccupation,

식이에대한통제와관련된Oral control의세가지하위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하위 요인과 체형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Dieting(식이조절) 요인점수의경우, 체형만족

도가낮은군은10.9점, 높은군은6.7점으로나타나체형만

족도가 낮은 군이 체형 만족도가 높은 군에 비해 살찌는 음

식을 더 많이 피하며 날씬한 체형에 더 몰두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p < .0001). Bulimia and Food preoccupation(신경

성 과식욕증과 음식에 대한 집착) 요인 점수를 살펴보면, 체

형만족도가낮은군은1.7점, 높은군은1.4점으로나타나체

형 만족도가 낮은 군이 폭식증 및 음식에 대한 집착이 다소

높게나타났으며, Oral control(식이통제) 요인의경우, 체형

만족도가낮은군은2.2점, 높은군은3.3점으로나타나체형

만족도가 높은 군의 식이 통제 요인이 더 높았다. 이는 자신

의 체형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것을 두려워

하고, 스스로를살이쪘다고생각하며, 먹고난다음심한죄

책감을 느낄 뿐 아니라, 먹는 것을 자제하지 못하고 폭식을

한 다음 토를 하는 등의 식이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을 의

미한다.

EAT-26 총점이 20점 이상을 식이장애군으로 분류하여,

체형 만족도에 따른 식이장애군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식이장애군 분포를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

체형만족도
전체

낮음 보통 높음 (n = 327)
(n = 73) (n = 181) (n = 73)

Dieting
10.9±7.5a 5.9±5.0b 6.7±6.0b 7.2±6.2(총 39점)

Bulimia &
preoccupation 1.7±3.0a 0.6±1.5b 1.4±2.7a 1.0±2.2

(총 18점)

Oral control
2.2±2.8b 2.0±2.5b 3.3±3.0a 2.3±2.7(총 21점)

EAT-26
14.8±11.0a 8.5±6.3c 11.3±8.6b 10.5±8.4(총 78점)

주주.. 모든 값은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음
주주.. 다른 아래첨자가 나타내는 평균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검증결과 p < .0001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
가 있음을 의미함

Table 7. 체형 만족도에 따른 식이장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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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11.3%가식이장애를겪고있는것으로나타나, 12.9%의

여학생들이 식이장애를 보였던 이선영, 김성원과 강재헌

(2001)의연구와비슷한경향을보였다. 미국의경우에도사

춘기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 중 10∼15%가 식이장애 관련증

상을가지고있다고보고되었다(Bailey & Coldberg, 1989).

연령에따른식이장애정도를살펴본다른연구에서는4,5학

년 여학생의 11.3% (Childress, Brewerton, Hodges, &

Jarrell, 1993), 5-8학년어린이들의13.3% (Vander Wal &

Thomas, 2004), 여고생의 14.5%를식이장애군으로보고하

였다(Austin, et al., 2008). 체형만족도에따른식이장애분

포를비교해본결과, 체형만족도가낮은군의26.0%가식이

장애를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다른연구에서도체형

만족도가 낮은 사람들은 비정상적으로 마르고 싶은 욕구를

가지게되어음식을먹고난후보상행동으로폭식증상을보

이는 심각한 정신, 신체 질환인 식이장애의 주요 원인이 될

수있다고하였다(노영경, 2005; Rodriguez, et al., 2001). 본

연구결과, 체형 만족도가 높은 군의 12.3%, 보통인 군의

5.0%가식이장애를겪고있는것으로나타나학생의식이장

애정도가심각한상태임을알수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체형 만족도는 식이태도와 식이행동

에 영향을 주어 식이장애에 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거식증과 폭식증 등으로 나타나는 식이장애는 주로

청소년기에 처음 경험하게 되며, 그 후 성인기에 까지 계속

영향을미치게된다(Gerlinghoff & Backmund, 2004). 또한

청소년의식이장애는불안과우울, 자아존중감, 스트레스까

지영향을미치기때문에, 잘못된식이태도나잘못된식행동

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실제체중을

올바르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건강한 식생활과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적절한 건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

록올바른식습관형성과식행동에대한교육이필요하겠다.

식행동에영향을미치는주요한요인으로는체형만족도,

나이, 체중, 교육, 건강상태, 인종,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

려움, 일상적인 스트레스 등이 있는데, 그 중 체형 만족도가

식행동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김은

정, 2004; Anderson, Eyler, Galuska, & Brown, 2002;

Vander Wal & Thomas, 2004.).

Ⅳ. 요약및결론

본연구는서울소재여자중학생들을대상으로체형인식

및 체중조절 태도와 식이장애 실태 등을 조사한 후 체형 만

족도에따라비교·분석함으로써청소년들이바람직한체형

인식의중요성을알고, 올바른신체상을확립하여자신의신

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식생활 및 영양교육의

바람직한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으며, 본조사결과를요약

하면다음과같다.

1. 조사대상자인 여자 중학생의 평균 체질량지수(BMI)는

19.3Kg/m2으로 정상 수준에 속하였으며, 실제 BMI에 의한

체중군별 분포는 저체중군이 39.1%로 나타나 다소 높은 수

준이었다. 또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평균 체질량지수는

17.2Kg/m2로 나타나 표준 체형보다 더 마른 체형을 선호하

고있음을알수있었다.

2. 실제비만도가높은과체중군의체형만족도점수가낮

았으며, 주관적으로 자신의 체형을 살찐 체형으로 인식하는

군의 체형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았다. 체형 왜곡 실태를 조

사한결과, 실제자신의체형보다살찐체형으로과대평가하

여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수준이었으며, 과대평가군의

체형만족도점수가낮게나타났다.

3. 체형 만족도 점수가 낮은 군의 비만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고, 체중 조절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체중

조절에관심을갖게된동기는‘표준체형유지를위해’라고

응답한경우가가장많았으며, 대상자의35.3%가지난1년간

체중조절을시도해본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4. 체형만족도가낮은군의식이장애정도(EAT-26 점수)

가 높았고, 체형 만족도가 낮은 군의 26.0%, 보통인 군의

5.0%, 높은군의12.3%가식이장애를겪고있는것으로나타

났다.

본 연구결과, 여자 청소년들의 저체중 문제가 심각한 상

태였으며, 실제자신의체형보다살찐체형으로잘못인식하

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왜곡된 체형인식으로 인해

자신의 체형에 대해 불만족하게 되고, 그로 인해 체형 만족

도가 낮게 나타났다. 체형 만족도가 낮은 군의 경우 비만 스

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으며, 체중 조절에 대한 관심이 높

게 나타났다. 또한 체형 만족도가 낮은 군의 경우 체중 감량

체형만족도
전체

낮음 보통 높음 (n = 327)
(n = 73) (n = 181) (n = 73)

식이장애군
(Eating disorder 19(26.0) 9(5.0) 9(12.3) 37(11.3)

group)
정상군

(Non-eating 54(74.0) 172(95.0) 64(87.7) 290(88.7)
disorder group)

x2 = 23.08***

주주.. 모든 값은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음
주주.. 각 항목의 유의성 검정은 chi-square test로 실시하였음
***p < .0001.

Table 8. 체형 만족도에 따른 식이장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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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도해 본 경험이 많았으며, 식이장애 정도도 높게 나타

났다. 이는마른체형을선호하는청소년들이자신의체형에

불만족하게 되어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체중 조절을 시

도하게되면서식이장애를겪게된것이라생각된다. 그러므

로가장중요한것은청소년들이자신의체형을올바르게인

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체형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적절한

건강 체중을 유지하여 청소년기에 충분한 성장과 발달이 이

루어질수있도록올바른식습관형성과식행동에대한영양

교육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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